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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purposes of risk communication are to provide accurate information and to relieve psychological anxiety
among the public. This study aims to examine how well the Korean media functioned as a principal agent
of risk communication, focusing on word choice in reporting recent infectious diseases such as Zika virus, 
Haemaphysalis longicornis, and multi-drug resistant organisms. A corpus linguistic analysis was conducted
based on the interviews with the Ministry of Health and Welfare correspondents. It is found that negative
terms were often used on the headlines in a provocative manner rather than on the main body of the article.
The words used in the report were also found to be fairly provocative, although the infectious disease reporting
guidelines from the Korea Centers for Disease Control and Prevention urged the press to refrain from using
such words. The interview pointed out that the competition among the press was a major barrier hindering
good risk communic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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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사스, 신종플루, 에볼라, 메르스, 지카 바이러스, 콜

레라 등 각종 위험성 감염병의 유행이 끊임없이 이어지

고 있다. 바이러스로 인한 질병은 지역적 한계를 벗어

나 계속적으로 전세계적인 위협 요소가 되고 있으며 건

강이나 일상생활, 나아가 생존 자체를 위협할 수 있는 

위험이 갑자기 닥칠 수 있다는 사실에 사람들은 공포와 

불안을 느낀다(Kim, 2006).

위험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제공해 국민의 대처 능력

을 향상시키는 언론의 역할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 

신종 감염병이 발생한 경우, 관련 경험이 없는 대중은 

미디어의 보도에 따라 병을 이해하게 되고 사안의 불확

실성 또한 높기 때문에 언론의 보도 내용에 따라 그 심

각성을 이해하게 된다(Glik, 2007). 실제로 수용자의 

70%가 건강에 관한 정보를 언론을 통해 얻고 있다는 점

을 고려한다면(Jo, 2001), 언론이 질병관련 보도를 최

대한 정확하게 전달함으로써 사람들이 과도한 공포감

이 아닌 합리적인 위기의식을 갖도록 하는 것은 국민 

건강증진 차원에서 매우 중요한 사안이다. 뿐만 아니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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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염병은 처음에는 의료관련 영역에 영향을 미치지만, 

더 나아가 중요한 서비스 산업과 노동력에까지 영향을 

미치며 사회적⋅경제적 붕괴를 야기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감염병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전달하는 것은 중

요한 일이다(WHO, 2005).

그러나 질병관련 보도가 객관적 정보와 지식을 냉철

하게 제공하기보다는 ‘세균’을 위협적 존재로 구체화시

키고 있다는 지적이 있으며(Song & Cho, 2015), 메르

스 당시 언론이 공포감을 조장하는 표현과 부정확한 정

보를 전함으로써 해당 질병에 대한 잘못된 인식을 심어

주었고 결과적으로 혼란을 야기하게 됐다는 지적을 받

았다(Kim, 2016). 이전에도 신종 감염병이 발병할 때

마다 언론 보도에서 공포심을 조장하는 용어가 사용되

고 있다는 문제가 제기돼 왔다. 질병관리본부는 언론에

서 사용하고 있는 ‘소두증 바이러스’라는 용어 대신 ‘지
카 바이러스’로 표현해주기를 당부했고, 중증열성 혈소

판감소증후군(SFTS)바이러스에 감염된 ‘야생진드기’
를 ‘살인진드기’라고 부르거나 ‘다제내성균’을 ‘슈퍼박

테리아’로 지칭하는 것에 대해 시정 권고했다.

본 연구는 이러한 문제의식에 의거해 지카 바이러스, 

야생진드기, 다제내성균을 주제로 국내 감염병 관련 보

도에서 사용하고 있는 용어의 실태를 살펴보고자 한다. 

기존에 있는 보도 분석 연구의 경우, 연구자의 의도대

로 도출된 특정 유목들에 대한 주관적인 내용 분석이 

주를 이뤘다. 그러나 해당 연구는 코퍼스언어학이라는 

새로운 접근 방식을 이용해 언어적 표현에 초점을 맞춰, 

국내 언론의 감염병 관련 보도가 어떻게 이뤄지고 있으

며 어떤 문제점을 갖고 있는지 객관화하여 밝힐 것이다. 

이에 더해 보건복지부 출입기자들과 심층 인터뷰를 진

행함으로써 감염병 관련 보도 어휘 선택의 실정을 파악

하고자 한다. 본 연구가 향후 감염병과 같은 위험 커뮤

니케이션에서 언론이 바람직한 어휘를 선택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단초가 되기를 기대한다.

Ⅱ. 이론적 배경

1. 위험커뮤니케이션과 언론의 역할

위험 커뮤니케이션은 정보를 알려 위험을 예방하거

나 확산을 막는 과정과 더불어, 공중이 심리적 위안과 

행동 수칙을 함께 얻도록 하는 지침서의 역할까지 수행

한다. 실제적 위해 요소에 공포, 불안 등이 더해지면 엄

청난 폭발력을 갖게 되므로 위험커뮤니케이션은 심리적 

위험과 실제 위험의 차이를 최소화시켜야 한다(Kim, 

2016). 언론은 위험커뮤니케이션의 주체로서 중요한 위

치에 있다. 특정 위험에 직접적인 경험이 없는 개인은 

언론에 의해 재구성된 정보를 간접적으로 습득함으로써 

위험을 인식하기 때문이다(Lee & Lee, 2012). Ju & 

You(2010)는 미디어가 사람들이 이전에는 주의를 기울

이지 않았던 위험에 주목하도록 함으로써 위험의 의미

를 재구성하는 데 기여하고 나아가 ‘내게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생각을 가지도록 개인화된 위험으로 전환시

키는 데 큰 역할을 할 수 있음을 시사했다. 특히 감염병

과 같이 정보의 비대칭성이 두드러지는 영역에서 일반 

시민들은 직접 확인할 수 없는 정보를 언론의 언어를 

통해 이해할 수밖에 없다. 의료정보는 병원이나 의사 

등 특정 분야에 치우쳐 있어 일반인들은 접근성이 떨어

지고 이해하기도 어렵기 때문이다(Kim, 2016).

그러나 오늘날 언론에서 전달하는 위험보도는 종종 

선정적이거나 비과학적인 보도로 변질돼 사회 불안을 

부추길 뿐 아니라 해당 산업에 대한 불신을 조장할 우려

가 있다(Kim & You, 2012). 공중이 위기에 대한 기본 

정보가 부족할 경우 부정적인 정보를 빠르게 받아들이

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정확한 정보가 신속하게 전달되

지 못하면 위기 대처에 실제로 필요한 정보가 잘못 해석

되거나 아예 수용되지 않을 수도 있어 언론 보도에 주의

가 필요하다(Slovic, et. al., 1979).

2. 감염병 보도 분석에 관한 선행연구

헬스저널리즘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감염병 보

도가 대중의 위험인식에 미치는 영향이나 뉴스효과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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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심으로 수행되고 있다(Song & Cho, 2015). 신종플

루 관련 보도 내용을 분석한 Kim(2009)에 의하면, 심

리적 불안과 염려(45.3%)가 가장 빈번하게 언급됐으

며, ‘공황상태’, ‘불안’, ‘공포감 확산’, ‘패닉’, ‘집단 히

스테리’, ‘기피’ 같은 어휘들로 신종플루가 개인에게 미

치는 심리적 영향을 부정적으로 집중 조명해, 신문 보

도가 국민의 불안심리를 잠재우기보다 오히려 증폭시

켰다. Ju & You(2011)의 신종플루 관련 보도 연구에서

는 신문이 예방법이나 대책 등 ‘예후’ 프레임보다는 피

해 확인 중심으로 건강위험 상황을 확인하는 ‘진단’ 프
레임에 치중한 것으로 나타났다. Park, et. al.(2014)

은 다제내성균에 대한 신문⋅방송 기사 제목에 나타난 

핵심어를 분석한 결과, 불안감을 촉발시키는 ‘감염’이
라는 용어가 많이 사용된 반면 ‘의료진’, ‘안전’ 등은 네

트워크 중심에서 크게 벗어나 있었다. Song & Cho 

(2015)는 에볼라 바이러스를 주제로 방송 보도 경향을 

분석했는데, 사실 중심적 기반의 보도가 우세하게 나타

났으며 외부 정보들을 단순 활용하기보다는 자체적인 

취재에 노력을 기울인 것으로 보였다. 그러나 환자 발

생이나 바이러스 전파 등 특정 이슈에만 보도량이 증가

했고 관련 통계로 심각성을 강조하는 프레임이 가장 많

이 사용된 것으로 확인됐다.

선행 연구들을 정리해보면, 대부분 양적분석을 통해 

언론이 해당 감염병을 어떻게 다루고 있는지 파악하는 

데 집중됐다. 연구 결과로는, 질병의 확산이나 피해에 

대한 보도가 많았고 예방법이나 대책을 마련하는 등 환

경감시기능에 있어서 언론이 제 역할을 다하지 못하고 

있다는 분석이 많았다. 또 불안감이나 위기감을 조성하

는 프레임을 많이 사용했다는 점도 지적됐다. 그러나 

언론의 주요 역할인 정확한 정보제공 기능이 제대로 수

행되고 있는지에 대한 연구는 미흡하다. Holmes, et. 

al.(2009)에 따르면 신종 감염병의 경우 전문가들 사이

에서도 병에 대한 정확한 정의가 내려지지 않았거나 관

련자들 간에 동의가 쉽게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미디

어가 이를 어떻게 보도할 것인가에 대해 혼란이 있을 

수밖에 없다. 이러한 혼란을 최소하기 위해 정확한 감염

병 관련 보도가 절실하고 이와 관련한 연구가 필요하다.

3. 언어와 사고에 대한 이론 및 관련 연구

미국의 언어학자 Chomsky는 언어가 사고를 지배한

다고 말했다. 우리는 객관적인 세계를 있는 그대로 보고 

경험하는 것이 아니라 언어를 매개로 인식하기 때문이

다. 실존주의 철학자 Heidegger는 언어를 존재의 집이

라고 규정했다. 언어란 단지 타인들과 의사소통을 하거

나 개인의 내면 정서를 표현하는 수단을 넘어 존재가 머

무는 곳이며 세계와 사물을 인식하는 통로라는 의미다.

언어가 사물의 지각이나 기억에 영향을 미칠 뿐 아니

라 기억을 과장하거나 왜곡시킬 수도 있다는 연구 결과

가 있다. Carmichael, et. al.(1932)는 실험 참가자들

에게 같은 그림을 놓고 한 그룹에는 ‘아령’, 다른 그룹에

는 ‘안경’이라고 설명했다. 피실험자들에게 그림을 기

억대로 그려 보라고 하자 붙여진 이름의 물체와 유사하

게 그림을 왜곡하는 현상이 발견됐다. 이와 비슷하게 

Loftus(1979)의 연구 결과가 있다. 실험 참가자들에게 

자동차 사고 장면을 보여준 뒤 한 그룹에는 자동차가 

‘부딪혔다’, 다른 한 그룹에는 ‘충돌했다’고 설명했다. 

사고 장면에서 깨진 유리를 봤는지 물었을 때, ‘충돌했

다’는 단어를 본 피험자들이 ‘부딪혔다’는 단어를 본 피

험자들보다 “예”라고 답한 비율이 높았다.

이처럼 동일한 대상일지도 표현하는 어휘에 따라 사

람들의 인식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사회에서 쓰이는 

용어 중 부적합하다고 여겨지는 단어를 바꾸려는 노력

이 있다. PC(political correctness)는 성차별이나 인

종차별에 근거한 언어 사용을 바로 잡으려는 운동으로, 

1980년대 성차별적⋅인종차별적 표현을 시정하는 데 

큰 성과를 거뒀다. 대표적으로 ‘black’ 대신 ‘African- 

American’, ‘oriental’이 아닌 ‘Asian-American’, 
‘fireman’ 대신 ‘firefighter’ 등으로 표현하는 것이 그 

예이다. 한국판 PC운동의 성공 사례로는 검찰이 성폭

력 범죄 공소장에서 관례적으로 사용해왔던 ‘욕정을 못 

이겨’, ‘욕정을 일으켜’라는 표현 대신 ‘~하는 순간 강간

하기로 마음먹고’라는 표현을 사용하기로 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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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ruckman(2001)에 따르면, 사안의 특정부분을 부

각시키는 표현을 사용함으로써 강조프레임 효과를 얻

을 수 있다. 가령 미국 오바마 정부의 총기 관련 법안에 

대해 ‘총기 규제’라는 단어를 쓸 경우, 개인의 자유라는 

미국의 가치체계에 반하는 것으로 거부감을 불러일으

킬 수 있는 반면, ‘총기 안전’이라는 단어를 사용할 경우

에는 상대적 반감을 완화시키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는 것이다(R.L.G., 2013). 이처럼 강조프레이밍은 주

어진 사안에 관한 고려 사항들 가운데 일부분을 특별히 

부각시킴으로써 해당 사안에 대한 사람들의 판단과 해

석을 구성하고 변화시킨다. 최근 해외에서 진행된 일련

의 연구들은 ‘지구온난화’와 ‘기후변화’가 사람들의 머

릿속에서 서로 다르게 해석된다는 것을 보여준다(Noh 

& Lee, 2013). 대표적으로 Whitmarsh(2009)의 연구

에서 사람들이 ‘지구온난화’에 대해 질문 받았을 때 ‘기
온의 증가’와 ‘빙하의 녹아내림’ 등을 주로 대답한 반면, 

‘기후변화’에 대한 질문에서는 앞의 두 가지 진술을 한 

사람의 수가 적게 나타났다. ‘기후변화’라는 표현에 비

해 ‘지구온난화’라는 표현이 사람들에게 기온의 증가에 

대한 의미를 더 부여한다는 점을 알 수 있다.

언어는 대상을 인식하는 방식에 영향을 미치므로 어

떤 어휘로 대상을 표현하느냐의 문제는 대상을 어떻게 

인식시키느냐의 문제며, 특히 언론에서 사용하는 언어

가 일상 언어에 영향을 끼친다는 점에서 특정 대상을 

인식하는 방식은 언론의 언어에서 시작된다고 유추해

볼 수 있다.

4. 코퍼스 언어학적 분석에 관한 선행 연구

McEnergy & Wilson(1996)에 따르면, 현대 코퍼스 

언어학에서 말하는 코퍼스란 컴퓨터로 처리할 수 있는 

전자화된 텍스트의 집합을 지칭한다. 기존의 언어학이 

직관을 중요시하는 반면 코퍼스 언어학은 실제 언어의 

사용 용례를 중심으로 방대한 양의 코퍼스를 구축해 텍

스트를 연구한다는 점에서 언론 기사 분석에 유용한 도

구로 활용될 수 있다.

신문 기사 분석에 코퍼스 언어학적 방법론을 처음 적

용한 것은 Song & Kang(2006)의 연구다. 문화관광부

에서 주관한 ‘21세기 세종 계획’으로 구축된 대규모 신

문 기사 코퍼스가 사용됐는데 신문 기사를 표제, 전문, 

본문 등 세 부분으로 나누고, 형태, 어절, 문장 등의 단

위로 계량화해 신문 기사의 언어 현상을 규명했다. 

Kim, et. al.(2012)은 ‘물결 21’사업1)으로 구축된 대규

모의 신문 코퍼스를 기반으로 사회 문제와 관련된 핵심

어를 추출하고 이들과 공기(空起)하는 단어들의 연도별 

증감 양상을 살펴봄으로써 사회 문제 대한 관심 변화의 

추이를 분석했다. 신서인(2015)은 핵심어나 연어 분석

이 ‘물가 안정’, ‘지속 가능성’, ‘차세대 성장 동력’ 등 

하나의 구를 이루는 표현은 포착하지 못한다는 문제점

을 지적하고, 클러스터 분석 방법을 도입해 신문 기사

에 나타난 ‘성장’ 관련 담화의 변화 추이를 분석했다. 

Kim(2007)은 자살관련 보도를 대상으로 코퍼스 언어

학적 분석을 실시했다. 분석 결과, 기사 제목에 ‘자살’
이라는 어휘가 자주 사용되며 ‘투신’, ‘동반자살’, ‘한강’ 
등 자살 장소나 방법과 관련된 어휘가 핵심어로 사용되

고 있어 자살 보도와 관련한 언어적 표현 방식에 주의가 

필요함을 시사했다.

코퍼스 분석을 기반으로 한 언어 네트워크 분석이 커

뮤니케이션 분야에서 최근 활발하게 이뤄졌다. 텍스트

에서 자주 언급되는 단어들 사이의 상호작용성을 측정

해서 단어들의 관계를 링크로 표시해 네트워크를 구축

하고 이를 통해 해당 텍스트에 내재된 내용을 해석하는 

분석 기법이다(Popping, 2000). Lee(2010)는 참여정부

와 이명박 대통령이 지향하는 가치를 언어네트워크 분

석을 통해 밝혔고, 메르스 확산에 따른 정부의 커뮤니케

이션 메시지를 분석한 Lee & Hong(2016)의 연구와 다

제내성균에 대한 언론 보도를 분석한 Park, et. al. 

(2014)의 연구에서도 언어 네트워크 분석이 사용됐다.

1) ‘물결 21’ 사업은 대규모의 신문 코퍼스를 기반으로 장기간의 언어⋅사회⋅문화적 추이를 연구하는 대형 프로젝트다. 조선일보, 

동아일보, 중앙일보, 한겨레신문의 2000년 이후 신문 기사를 모두 포함하고 있으며 형태분석이 돼있다는 점에서 중요한 연구 토대 

자료라 할 만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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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me 1995 1996 1997 1998 1999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Amount 1 - 2 - 1 - - 3 - 4 -

Time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Amount 1 2 2 6 54 32 9 11 4 7 11

Table 3. Time-periodic amount of news on the multi-drug resistant organisms

Time 2013 2014 2015 2016

Amount 1 43 103 31

Table 2. Time-periodic amount of news on the Haemaphysalis longicornis

Time 2015. 12. 2016. 1. 2016. 2. 2016. 3. 2016. 4. 2016. 5. 2016. 6. 2016. 7. 2016. 8. 2016. 9.

Amount 1 43 103 31 17 15 15 10 18 5

Table 1. Time-periodic amount of news on Zika virus

Ⅲ. 연구 방법

1. 연구 문제

본 연구는 감염병 보도에 사용되는 어휘에 초점을 맞

추어 언론이 위험커뮤니케이션의 중요 주체로서 역할

을 제대로 수행하고 있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위험커뮤

니케이션은 정확한 정보 제공의 과정이자 심리적 불안

감 해소를 목적으로 한다. 따라서 언론이 감염병에 대

해 보도할 때 정확한 용어와 심리적 불안감을 해소하는 

어휘를 사용하고 있는지 그 실태를 파악할 것이다. 이

를 위해 설정한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연구 문제 1: 감염병 관련 보도에 가장 많이 나타난 

어휘는 무엇인가?

연구 문제 2: 질병관리본부의 권고안에 따라, 언론 

보도에 사용된 감염병 지칭 용어에 변화가 있었나?

연구 문제 3: 감염병 보도준칙에 따라, ‘주의가 필요

한 표현’ 사용이 자제되었나?

연구 문제 4: 감염병 보도에 자극적인 어휘가 사용되

는 원인은 무엇인가?

2. 연구 대상 사례

지난 10년간 발견된 신종 감염병 중 법정 감염병으로 

지정될 만큼 위험 요소가 있다고 판단되는 지카 바이러

스 감염증과 중증열성혈소판감소증후군, 그리고 다제

내성균 감염증 등 세 가지 감염병을 선정했다. 이들은 

언론에서 각기 ‘소두증 바이러스’, ‘살인 진드기’, ‘슈퍼 

박테리아’라는 용어로 표현돼 질병관리본부의 주의 권

고가 있었던 점을 고려했다.

3. 연구 대상 수집 절차

조선일보, 중앙일보, 동아일보 등 국내 3대 일간지와 

KBS, MBC, SBS 등 3대 지상파 방송을 분석 대상으로 

삼았고 각 언론사별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기사를 검색

했다. ‘지카/소두증’, ‘야생진드기/살인진드기’, ‘다제

내성균/슈퍼박테리아’를 검색어로 사용했고 그 중 직접

적으로 관련 있는 기사들만을 추출해 데이터를 수집한 

뒤 원시코퍼스를 구축했다. 신문기사의 경우 인터넷판

은 제외하고 지면에 실린 기사로 한정했으며, 방송기사

의 경우 서로 다른 시간대 뉴스에 같은 기사가 중복 방

송되는 점을 고려해 KBS의 ‘뉴스9’, MBC의 ‘뉴스데스

크’, SBS의 ‘8시 뉴스’에 방송된 기사만을 분석 대상에 

포함시켰다. 국내외에서 각 감염병이 발생한 시점이 달

라 관련 보도 시기도 다르기 때문에 분석 기간의 시작 

시점은 각기 다르며, 종료 시점은 2016년 9월 30일로 

설정했다. 최종적으로 지카 바이러스 258건, 야생진드

기 126건, 다제내성균 150건 등 총 534건의 기사를 분

석 대상으로 삼았다.

4. 분석 방법

1) 코퍼스 분석

구축된 원시 코퍼스에 대한 분석은 ‘깜짝새’로 불리

는 코퍼스 검색 및 분석 프로그램인 통합한글처리기

(SynKDP) 1.5.5 Beta 버전을 사용했다. 추출 단위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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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ournalist Journalist Experience the Ministry of Health-Welfare Correspondents Experience

A 13 years 1 year

B 15 years 1 year 1 month

C 18 years 1 year

D 17 years 6 years

Table 4. Information of the interviewee

No. Title Actual Normalized Body Actual Normalized

1 Zika virus 98 60 Zika virus 1353 26

2 Zika 86 53 infection 1121 21

3 infection 69 42 mosquito 748 14

4 mosquito 39 24 Brazil 528 10

5 microcephalia 33 20 microcephalia 368 7

6 spread 32 20 patient 337 6

7 Brazil 26 16 pregnancy 318 6

8 emergency 24 15 spread 256 5

9 Olympics 23 14 domestic 255 5

10 pregnancy 20 12 virus 232 4

Table 5. High frequency word for reporting Zika virus

명사와 동사를 대상으로 했으며, 접사, 어미, 조사 등 

기능어는 제외했다. ‘태어나’, ‘태어난’, ‘태어났다’, ‘태
어나서’ 등과 같이 어근은 동일하지만 어미가 다른 경우 

모두 기본형 ‘태어나다’로 취급했다. 명사에 접미사가 

붙어 만들어진 동사의 경우에도 접미사를 제외하고 명

사만 분석대상으로 삼았다. ‘감염되다’나 ‘사망하다’의 

경우 각기 ‘감염’과 ‘사망’ 등으로 나타낸 것이 그 예이다.

또 기사의 제목과 본문을 분리해서 살펴보기 위해 별

도의 코퍼스를 구축했다. 기사의 제목은, 내용을 읽지 

않고 제목만 훑어보는 독자에게 기사 열독에 대한 대체

효과를 불러올 수 있고(Emig, 1928), 기사 내용을 읽는 

독자에게는 내용에 대한 해석을 특정 방향으로 유도할 

수 있다(Lee, 2000). 또 감염병 보도 준칙에도 기사 제

목에 특정 단어의 사용을 삼가라고 명시돼있는 점을 근

거로 기사 제목의 중요성을 감안해 이를 별도 분석했다. 

그 결과, 제목 3,255개, 본문 108,505개의 단어가 코퍼

스로 구축됐다.

2) 심층인터뷰

보건복지부에 출입하고 있는 4명의 기자들과 서면

(이메일) 및 전화 인터뷰를 진행했다. 보건복지부 출입

기자는 의학전문기자가 아닌 경우 일반적으로 2년 주기

로 바뀌기 때문에 현재 보건복지부 출입기자들 중 약 

80%는 출입기간이 2년 미만이다. 이러한 일반적 상황

을 고려해 4명의 인터뷰 대상자 중 3명은 비(非)의학전

문기자로, 1명은 의학전문기자(‘D’기자)로 구성했다. 

또 언론사 내부 실정을 자세히 알고 있는 기자들과 인터

뷰하기 위해 기자 경력이 10년 이상인 사람들만을 대상

으로 선정했다.

Ⅳ. 연구 결과

1. 고빈도어 분석

크기가 다른 코퍼스에서 고빈도어를 비교하기 위해 

1,000 단어를 기준으로 정규화된 빈도를 함께 제시한

다. 정규화 공식은 (해당 어휘 부류의 실제 사용 빈도/

해당 사용역의 전체 사용 빈도)×(정규화 기준 단어 수)

다(Bae, 2014).

1) 지카 바이러스

‘지카 바이러스’는 하나의 고유명사로 취급했으며 

‘지카’와는 별개 종류 어휘로 봤다. 코퍼스 구축 결과, 

제목 1,625개, 본문 53,049개 단어로 나타났다.

분석 결과, 제목에는 ‘지카’로 축약해서 지칭하는 경

우가 본문에 비해 많았다. 감염병의 매개체인 ‘모기’가 

제목과 본문에서 모두 고빈도어로 나타났는데, 구체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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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 Title Actual Normalized Body Actual Normalized 

1 killer tick 50 65 tick 457 21

2 wild tick 43 56 infection 375 17

3 death 34 44 virus 334 15

4 patient 33 43 patient 325 15

5 tick 27 35 be bitten 278 13

6 infection 25 33 SFTS 265 12

7 suspicion 25 33 die 168 8

8 virus 22 29 Haemaphysalis longicornis 162 7

9 outbreak 17 22 wild tick 148 7

10 domestic 15 20 killer tick 130 6

Table 6. High frequency word for reporting the Haemaphysalis longicornis

No. Title Actual Normalized Body Actual Normalized 

1 Superbacteria 111 129 antibiotic 965 29

2 antibiotic 39 45 infection 765 23

3 infection 34 39 tolerance 539 16

4 spread 22 26 hospital 530 16

5 death 18 21 Superbacteria 511 15

6 hospital 18 21 patient 475 14

7 domestic 17 20 germ 317 9

8 fear 14 16 discovery 155 5

9 patient 12 14 bacteria 148 4

10 emergency 9 10 Germany 143 4

Table 7. High frequency word for reporting the multi-drug resistant organisms

으로는 ‘이집트숲모기(96회)’와 ‘흰줄숲모기(92회)’로 

알려졌으나 이를 ‘모기(748회)’로 대체해 지칭하는 경

우가 많았다. 제목에서도 역시 ‘흰줄숲모기(4회)’라고 

구체적인 이름을 명시하기 보다는 ‘숲모기(3회)’, ‘지카

모기(9회)’라고 하거나 ‘모기(30회)’라고만 하는 경우가 

가장 많았다. 이는 구체적인 이름을 길게 명시하기 보

다는 짧게 나타내기를 선호한다는 것을 알 수 있으며 

특히 이러한 특징이 제목에서 두드러진다는 점을 확인

할 수 있다.

2) 야생진드기

코퍼스 구축 결과, 제목 769개, 본문 21,717개의 단

어로 나타났다. 매개 진드기의 학명인 ‘작은소참진드기’
는 하나의 고유명사로 취급했으며 ‘살인진드기’와 ‘야생

진드기’도 하나의 어휘로 다뤘다.

분석 결과, 진드기를 지칭하는 표현이 ‘살인진드기’, 
‘야생진드기’, ‘작은소참진드기’ 등으로 다양했다. 제목

에는 ‘살인진드기(50회)’라는 표현이 ‘야생진드기(43

회)’보다 소폭 많이 사용됐고 본문에서는 ‘야생진드기

(148회)’라는 표현이 ‘살인진드기(130회)’보다 많이 쓰

여, 자극적 표현인 ‘살인진드기’의 쓰임이 본문보다는 

제목에서 더 많이 나타났음을 알 수 있다.

본문에서는 바이러스 매개체를 ‘진드기(457회)’로 통

칭하는 경우가 가장 많았으며, ‘작은소참진드기(162회)’
의 쓰임보다 두드러졌다. 제목에서도 ‘진드기(27회)’가 

고빈도어로 나타났으며 반면 ‘작은소참진드기’는 단 두 

번 사용됐다. 이는 언론에서 구체적인 학명을 길게 명

시하기보다는 간략하게 표현하기를 선호하며 특히 본

문보다 제목에서 자극적 용어의 사용이 더 빈번하게 나

타남을 알 수 있다. 이런 특징은 병명을 나타낼 때도 

마찬가지였다. ‘중증열성혈소판감소증후군’보다는 약

어인 ‘SFTS’가 더 많이 사용됐다. 제목에서 ‘SFTS’는 

1회 사용됐고 ‘중증열성혈소판감소증후군’은 사용된 적

이 없었다. 본문에서는 ‘SFTS’가 265회 사용된 반면 

‘중증열성혈소판감소증후군’은 117회 사용돼, 간략한 

어휘를 선호하는 경향이 있음을 알 수 있다.

3) 다제내성균

코퍼스 구축 결과, 제목 861개, 본문 33,739개의 단

어로 나타났다. ‘슈퍼박테리아’는 하나의 어휘로 취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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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rt Time
Wild tick Killer tick

Frequency (N) Ratio (%) Frequency (N) Ratio (%)

Title
Before the Advice 2 5.6 34 94.4

After the Advice 41 73.2 15 26.8

Body
Before the Advice 5 5.6 85 94.4

After the Advice 140 75.7 45 24.3

Table 9. Word change for reporting the Haemaphysalis ongicornis according to the KCDC advice

Sort Time
Zika virus Microcephalia virus

Frequency (N) Ratio (%) Frequency (N) Ratio (%)

Title
Before the Advice 1 50 1 50

After the Advice 183 100 0 0

Body
Before the Advice 58 96.7 2 3.3

After the Advice 1392 100 0 0

Table 8. Word change for reporting Zika virus according to the KCDC advice

했으며 ‘수퍼박테리아’로 표현한 경우 ‘슈퍼박테리아’로 

바꾸었다. 분석 결과, ‘다제내성균(제목 7회, 본문 61

회)’에 비해 ‘슈퍼박테리아(제목 111회, 본문 965회)’의 

쓰임이 압도적으로 많았다.

지카 바이러스, 야생진드기, 다제내성균 관련 보도

의 고빈도어 분석에서 공통으로 눈여겨 볼 것은 ‘확산’, 
‘비상’, ‘의심’, ‘공포’ 등의 감성어휘가 제목에서 빈번하

게 사용됐다는 점이다.2) Jung & Nah(2007)는 감성어

휘를 감각어휘, 감정어휘, 평가어휘, 존재어휘 등으로 

분류했는데, 이 분류 기준에 따르면 ‘확산’은 존재어휘

에, ‘비상’, ‘의심’, ‘공포’는 감정어휘에 속한다.3) 감성

어휘는 생리적인 변화를 동반하는 심리적 상태의 변화

를 나타내는 감정어휘와는 다르다. Lee(1997)에 따르

면 감성은 상황에 따라 갖게 되는 다양한 서로 다른 느

낌을 의미하며, 따라서 감성어휘란 사람들의 태도, 의

견, 성향과 같은 주관적 견해가 드러난 어휘를 말한다. 

분노나 공포 등 감정적인 요소를 포함한 언론 보도는 

공중의 태도와 행동에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Sandman, 1997) 감성어휘의 사용을 줄이고 언어의 

객관성을 높이는 것이 저널리즘이 가치중립을 지키는 

일이다(Hong, 2015).

2. 질병관리본부의 권고에 따른 보도용어의 변화

1) 지카 바이러스

올해 1월 26일 질병관리본부에서는 언론에서 사용하

는 ‘소두증 바이러스’라는 표현 대신 ‘지카 바이러스’라
는 표현을 사용할 것을 당부했다. 권고안이 각 언론사

에 전달된 후, 관련 보도의 제목과 본문에서는 ‘소두증 

바이러스’라는 용어가 완전히 사라졌다. 다만 한계로 

작용할 수 있는 점은 지카 바이러스가 야생진드기나 다

제내성균의 경우에 비해 질병관리본부의 권고안이 빠

르게 발표됐다는 사실이다. 다시 말해, 지카 바이러스 

관련 보도가 나온 지 며칠 지나지 않아 질병관리본부가 

‘소두증 바이러스’라는 표현이 잘못된 것임을 지적한 것

이다. 따라서 권고안 이전(제목 75개, 본문 2,062개 어

휘)의 기사량이 권고 이후(제목 1,550개, 본문 50,987

개 어휘)의 기사량에 비해 현저히 적었음을 밝혀둔다.

2) 야생진드기

질병관리본부는 2013년 5월 24일 ‘살인진드기’ 대신 

2) ‘확산’, ‘비상’, ‘의심’, ‘공포’를 감성어휘로 볼 수 있느냐에 대해서는 의견이 나뉠 수 있다. 언어의 의미론적 분류가 객관적으로 

합치되기는 현실적으로 어려운 일이다. 그러나 Hong(2015)은 저널리즘의 기본원칙으로 어휘의 중립성을 강조하면서, ‘통화 완화정책 

기대’라는 문장 속의 ‘기대’라는 단어도 중립적 어휘가 아니라고 말한다. ‘기대’라는 단어가 갖는 의미자질이 ‘긍정적(+)’이기 때문에, 

이 경우 ‘관측’이라는 표현으로 바꾸어야 어휘의 중립성을 지킬 수 있다는 것이다.

3) ‘감정어휘’는 주로 내면적 또는 주관적 감정이나 심리가 작용하는 희(喜), 노(怒), 애(哀), 구(懼), 애(愛), 오(惡), 욕(慾)과 관련된 

어휘다. ‘존재어휘’는 시공간적 존재 상태, 물형 판단의 존재성, 외면 모습, 사물의 관계, 수량 상태 등 사람이나 사물의 형태나 

존재 양상을 묘사하는 어휘군을 가리키는데, 시간성, 공간성, 형태성, 수량성, 행동성 등으로 분류할 수 있다(Jung & Nah, 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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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rt Time
Multi-drug resistant organisms Superbacteria

Frequency (N) Ratio (%) Frequency (N) Ratio (%)

Title
Before the Advice 6 10.3 52 89.7

After the Advice 1 1.7 59 98.3

Body
Before the Advice 36 12.4 255 87.6

After the Advice 25 9 253 91

Table 10. Word change for reporting the Multi-drug resistant organisms according to the KCDC advice 

Panic Havoc Chaos Fear Rampancy Disaster

Actual Normalized Actual Normalized Actual Normalized Actual Normalized Actual Normalized Actual Normalized

Title
Before - - - 14 21.5 - 3 4.6

After - - - 22 8.4 - -

Body
Before - - - 32 1.3 4 0.2 8 0.3

After 5 0.1 - - 98 1.2 32 0.4 5 0.1

Table 11. Change of reporting words according to the infectious disease reporting guidelines

‘야생진드기’라는 표현을 사용하도록 권고했다. 그러나 

이후에도 ‘살인진드기’라는 표현을 기사 제목과 본문에

서 각 15회와 45회 찾아볼 수 있었다. 하지만 권고안이 

발표되기 전과 비교하면 ‘살인진드기’로 표현한 건수보

다 ‘야생진드기’로 표현한 건수가 제목과 본문에서 각 

41회와 140회로 더 많아서 권고안의 내용이 기사에 반

영됐다고 볼 수 있다.

3) 다제내성균

‘슈퍼박테리아’는 지구상의 어떤 항생제로도 치료되

지 않는 병원균을 뜻하는데, 언론에서는 치료 가능한 

병원균도 ‘슈퍼박테리아’라고 표현하고 있다. 질병관리

본부는 현재 지구상에 슈퍼박테리아는 존재하지 않는

다며 ‘세균이 여러 항생제에 내성을 나타내 항생제가 잘 

듣지 않는 것’을 의미하는 ‘다제내성균’이라는 표현이 

옳다는 권고안을 수차례 발표했다. 본 연구에서는 최초 

권고안이 발표된 2010년 12월 15일을 분석 기준 시점으

로 삼았다. 분석 결과, 권고안은 보도 용어의 변화에 영

향을 미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권고 전에는 ‘슈퍼박

테리아’ 용어가 제목에서 52회(89.7%), 본문에서 255

회(87.6%) 사용됐으나, 권고 후에는 제목에서 59회

(98.3%), 본문에서 253회(91.0%)로 오히려 사용 비율

이 높아졌다. 반면 ‘다제내성균’은 권고 전에 제목에서 

6회(10.3%), 본문에서 36회(12.4%) 사용됐고, 권고 후

에는 각 1회(1.7%)와 25회(9.0%)로 사용 비율이 낮아졌

다. 오히려 권고안이 발표된 후에 ‘슈퍼박테리아’의 쓰

임이 더 늘어났음을 확인할 수 있다.

3. 감염병 보도 준칙에 따른 보도 어휘의 변화

보건복지부 출입기자단과 한국헬스커뮤니케이션학

회가 공동으로 마련한 감염병 보도준칙은 2012년 5월

에 개발됐으나 최종본이 2015년 1월에 발표된 점을 감

안해 2012년 12월 31일까지의 기사를 ‘준칙 전’으로, 

2013년 1월 1일 기사부터 ‘준칙 후’로 임의 구분했다. 

‘준칙 전’과 ‘준칙 후’의 코퍼스 크기가 다르기 때문에 

1,000단어를 기준으로 정규화된 빈도를 함께 제시한

다. 준칙 중 ‘감염병 보도에서 주의가 필요한 표현’으로 

명시된 내용에 따라, ‘패닉’, ‘대혼란’, ‘대란’, ‘공포’, 
‘창궐’, ‘재앙’ 등의 출현 빈도를 분석했다. 분석 어휘의 

개수는 준칙 이전에 제목 651개, 본문 25,162개, 준칙 

이후에는 제목 2,604개와 본문 83,343개로 나타났다. 

분석 결과, ‘공포’와 ‘재앙’의 사용이 소폭 줄어든 반면 

‘패닉’과 ‘창궐’의 쓰임이 늘어난 것으로 나타나 보도 준

칙에 따라 해당 어휘의 사용에 변화가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4. 심층인터뷰

감염병 보도에서 자극적인 어휘가 사용되는 원인에 

대해 다음과 같이 답변을 정리해볼 수 있다.

1) 이해하고 기억하기에 쉬운 용어

“감염병에 대해 이해가 부족한 일반인에게 해당 감염병



10   Crisisonom y Vol.13 No.1

을 알기 쉽게 설명할 수 있는 방법이다. ‘지카 바이러스’
라는 낯선 전문용어로는 설명이 너무 길어져서 주된 증

상인 소두증을 중심으로 감염 질환을 설명한다는 차원

이다. ‘슈퍼박테리아’는 자극적인 어휘라기보다 항생제 

내성에 그만큼 강하다는 사실을 알기 쉽게 잘 표현한 것

이다.” (‘A’기자)

앞서 질병관리본부의 권고에 따른 보도 용어의 변화

를 코퍼스 분석한 결과, ‘소두증 바이러스’나 ‘살인진드

기’ 어휘의 사용이 줄어든 반면 ‘슈퍼박테리아’의 사용

은 권고안 이후에도 변함없이 빈번하게 나타났는데, 그 

원인을 찾아볼 수 있다. 인터뷰에 응한 기자들은 ‘소두

증 바이러스’나 ‘살인진드기’가 공포감을 유발할 수 있

는 작명이라는데 동의한 반면 ‘슈퍼박테리아’는 ‘다제내

성균’과 정의가 다르다는 사실을 모르고 있었다.

2) 콘텐츠로써 주목받을 만한 용어

“기사 제목을 보면 궁금하고 읽고 싶은 생각이 들게 만드

는 이름을 선호한다. 담당기자의 전략이기도 하다. 질병

관리본부가 특정 용어 사용에 주의하라고 권고해도 그보

다는 콘텐츠로써의 가치에 더 큰 비중을 둔다.” (‘A’기자)

“눈에 띄는 제목을 뽑아서 기사가 채택되도록 하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자극적인 제목을 사용하지 않는 건 힘

들다.” (‘D’기자)

3) 치열한 보도 경쟁

“보도 준칙을 잘 아는 기자라도 막상 보도 경쟁이 발생

하면 준칙은 후순위로 밀려난다.” (‘B’기자)

“나 혼자 중립적으로 보도하고 다른 언론에서 공포식으

로 보도하면 후자가 더 호응을 받는 분위기에서 나 혼자

만 드라이하게 보도할 수 없다.” (‘A’기자)

4) 언론사 내부 시스템

“일반적으로 취재기자는 ‘지카 바이러스’라는 정식 명칭

을 사용한다. 하지만 편집기자들이 ‘소두증바이러스’라
고 내보낸다. 취재기자가 기사를 쓰지만 제목을 뽑는 것

은 편집기자의 고유권한이다. 취재기자만 준칙을 잘 지

킨다고 될 문제가 아니다.” (‘D’기자)

“큰 문제 없는 감염병이라는 식으로 쓰면 편집회의에서 

기사로 내보내주지 않는다. 그래서 아니라는 걸 알면서

도 큰 문제가 있는 듯이 쓴다.” (‘A’기자)

앞서 코퍼스 분석 결과를 보면, 부적합한 용어나 감

성어휘의 사용이 기사의 제목에서 두드러졌는데, 그 원

인의 실마리를 찾을 수 있다. 본문은 취재기자에 의해 

작성되지만 제목은 편집기자가 만들기 때문에 취재기

자가 가치중립적인 어휘로 기사를 쓰더라도 상대적으

로 감염병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편집기자는 이를 자극

적인 어휘로 만든다는 것이다.

5) 감염병 보도 준칙의 공유 부족

“한국헬스커뮤니케이션학회랑 같이 만들었다는 보도준

칙이 있는 줄도 몰랐다.” (‘C’기자)

“보도준칙에 대해 듣긴 했다. 하지만 준칙을 학습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해주지 않았다.” (‘B’ 기자)

“보도준칙에 대해 알고 있다. 하지만 사전에 충분한 논

의가 있었던 것은 아니고 그냥 준칙을 정한 후에 검토만 

하는 정도였다.” (‘D’기자)

앞서 감염병 보도 준칙에 따른 보도 어휘의 변화를 

코퍼스 분석한 결과, 보도 어휘가 준칙을 잘 따르지 않

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기자들의 대부분이 준칙의 내용

을 알지 못했기 때문에 이를 지킬 수 없었던 것으로 분

석된다. 

6) 커뮤니케이션 부재

“정부 부처와 기자들 간의 커뮤니케이션이 잘 이뤄지지 

않는다. 질병관리본부에서 ‘슈퍼박테리아’ 대신 ‘다제내

성균’을 쓰라는 보도자료가 내려왔지만, 이후에 보건복

지부가 보낸 다른 자료에서는 ‘슈퍼박테리아를 막겠다’
는 내용이 있었다. 부처 내부에서도 커뮤니케이션이 이

뤄지지 않는 것 같다.” (‘C’기자)

“언론사들 간에 어떻게 기사를 쓰라는 부분에 대한 가이

드라인이 원래 공유되지 않는다.” (‘A’기자)

“보건복지부 출입기자는 일반적으로 2년 주기로 바뀌게 된

다. 가이드라인에 대해서 잘 모를 수밖에 없다.” (‘D’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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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결 론

위험커뮤니케이션은 정확한 정보 제공의 과정이자 

심리적 불안감 해소를 목적으로 하며 언론은 정확한 용

어를 사용함으로써 사람들이 과도한 공포감이 아닌 합

리적인 위기의식을 갖도록 해야 한다. 본 연구는 감염

병 보도에 사용되는 어휘에 초점을 맞추어 언론이 위험

커뮤니케이션의 중요 주체로서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

고 있는지, 그렇지 못하다면 원인은 무엇인지 살펴봤

다. 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보도에서 자극적인 용어가 고빈도로 나타났는

데 이런 경향은 기사 본문보다 제목에서 두드러졌고 감

성어휘가 제목에서 자주 발견됐다. 그 원인으로, 낯선 

감염병 용어에 대해 사람들의 이해를 돕고 하나의 콘텐

츠로써 주목을 끌기 위해 언론에서 의도적으로 사용하

는 표현이라는 분석이다. 둘째, 질병관리본부에서 보도

자료를 통해 특정 용어 사용에 주의할 것을 권고하면, 

이에 따라 보도 용어 사용에 변화가 있었다. 코퍼스 분

석 결과, 권고안이 발표된 시점 이후로 ‘소두증 바이러

스’나 ‘살인진드기’ 어휘 사용이 줄어들었고 인터뷰에서

도 권고안을 보도에 반영한다는 답변이 우세했다. 셋

째, 감염병 보도 준칙은 보도 용어 사용에 실질적인 영

향을 미치지 못했다. 사용을 자제하라고 준칙에 명시된 

어휘들이 지속적으로 언론보도에 나타났는데, 인터뷰 

결과, 보도준칙이 제대로 공유되지 않았기 때문으로 분

석됐다. 특히 출입처가 변경된 기자들은 이전에 마련된 

준칙에 대해 전달받지 못해 기자들 대부분이 준칙의 내

용을 알지 못했다. 넷째, 올바른 감염병 보도 어휘의 사

용은 취재기자의 이해가 기본이 돼야 하며, 편집기자의 

이해 없이는 불가능하다. 다제내성균 관련 보도의 경우 

‘슈퍼박테리아’가 ‘다제내성균’보다 많이 사용되는 이유

는 두 용어의 실제 의미가 다르다는 것을 기자들이 모르

고 있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또 취재기자가 올바른 

용어를 사용하더라도 기사 제목을 정하는 고유권한은 

편집기자에게 있기 때문에, 편집기자가 감염병 용어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면 기사 제목에는 잘못된 용어가 

계속해서 나타날 수밖에 없다. 다섯째, 자극적인 어휘

가 감염병 보도에 사용되는 가장 큰 원인은 치열한 보도 

경쟁 때문이다. 인터뷰에 따르면 보도준칙이나 질병관

리본부의 권고안보다 우선하는 것이 치열한 보도 경쟁

에서 콘텐츠로써 주목받을 만한 기사를 만들어내는 것

이다. 가치중립적인 기사보다 위험공포식의 기사에 호

응도가 높기 때문에 이를 위해 자극적이고 선정적인 어

휘를 사용한다는 분석이다. 마지막 여섯째, 다각적으로 

커뮤니케이션이 미흡했다. 정부 부처와 기자들 사이에, 

언론사들 간에, 그리고 기자들 간에도 감염병 보도용어 

관련 커뮤니케이션이 부족했으며, 보건복지부의 보도

자료에서 사용된 용어를 보면 부처 내부에서조차 용어

의 통일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

종합해 보면, 언론이 감염병 보도를 함에 있어서 위

험커뮤니케이션의 주체로서 정확한 정보전달과 수용자

의 심리적 불안감 해소를 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시장경제 논리에서 자사 콘텐츠의 우위를 확보하기 위

한 경쟁력을 우선적인 가치로 두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감염병을 보도하는 언론은 상품으로써 뉴스를 생산할 

것이 아니라 사회적 혼란으로 이어질 수 있는 위험커뮤

니케이션의 과정이라는 사실을 인식하고, 뉴스 시장성

이 아닌 공공성을 최우선의 가치로 감염병 보도를 다뤄

야 한다. 그러나 이러한 인식의 변화는 단기간에 이뤄

질 수 없기 때문에, 비교적 기자들이 그 내용을 따른다

고 인터뷰에서 밝힌 질병관리본부의 권고안을 적극 활

용하는 것이 가시적인 변화를 만들기에 효율적인 방법

으로 보인다. 일회성으로 권고안을 발표하는 것이 아니

라 주의가 필요한 보도 어휘를 체계적으로 누적 정리해 

정기적으로 발표한다면 지속적인 변화도 가능할 것으

로 기대되며, 무엇보다 이러한 노력이 취재기자뿐 아니

라 편집기자들 가운데서 일어날 때 괄목한 만한 변화를 

기대해볼 수 있을 것이다.

기존의 언론보도 분석 연구가 프레임 분석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연구자의 의도대로 도출된 특정 유목들에 

대한 내용분석이 위주라 연구자의 주관성이 개입될 여

지가 많은 반면, 본 연구는 코퍼스언어학적 방법을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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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해 언론보도를 계량화해 객관적으로 살폈다는 점에

서 차별성을 갖는다. 이에 더해, 본 연구는 현상을 파악

하는 데서 그치지 않고 보건복지부 출입기자들과 심층

인터뷰를 통해 현상 이면에 담긴 원인을 파악하려고 했

다는 데 의의가 있다. 그럼에도 이 연구는 방송 기사와 

지면 신문을 통해 보도된 기사만을 대상으로 분석을 했

다는 한계가 있다. 온라인 뉴스를 열람하는 사람이 종

이 신문을 읽는 구독자의 수를 넘어섰으며 포털사이트 

뉴스 서비스 이용자가 기존 뉴스 미디어 이용자와 비교

했을 때 3배가 넘기 때문에(Heo, et. al., 2015), 온라

인 뉴스 기사로 확대 적용하는 연구가 필요하다. 또한 

본 연구에서 인터뷰한 기자의 수가 많지 않아 이들의 

주장을 일반화하기에는 부족함이 있다. 그러나 이를 경

험적 근거로 삼아, 추후 다수를 대상으로 설문지 등을 

통해 감염병 보도 용어 사용 실태를 알아보는 연구를 

진행한다면 본 연구가 기초 지표로 사용될 수 있을 것으

로 기대된다.

알림 글

이 논문은 2017년도 한국과학기술원 문술미래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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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염병 보도에서 국내 언론이 사용하는 어휘의 특성 분석

- 지카 바이러스, 야생진드기, 다제내성균을 중심으로 -

국문초록 위험커뮤니케이션은 정확한 정보 제공의 과정이자 심리적 불안감 해소를 목적으로 한다. 본 연구는 

감염병 보도에 사용되는 어휘에 초점을 맞추어 언론이 위험커뮤니케이션의 중요 주체로서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고 있는지 살펴보고자 했다. 지카 바이러스, 야생진드기, 다제내성균을 주제로 어휘 

분석을 위해 코퍼스 언어학적 방법을 사용했고, 의학전문기자를 포함한 보건복지부 출입기자들과 

인터뷰를 통해 질적 분석을 시도했다. 연구 결과, 기사 제목에는 부정적인 감성어휘가 많이 사용되었

고 본문에 비해 자극적인 어휘 사용이 두드러졌다. 감염병 보도준칙에서 주의가 필요하다고 명시된 

어휘들이 보도에 지속적으로 사용됐으며, 질병관리본부에서 언론보도에 사용 자제를 권고한 용어들

도 여전히 기사에 남아있었다. 기자들과의 인터뷰 결과, 언론사간 보도 경쟁을 가장 큰 원인으로 

꼽았으며 기사를 하나의 콘텐츠로 이슈화시키기 위해 자극적인 어휘를 사용하게 되는 언론 구조를 

위험커뮤니케이션 저해요인으로 지적했다.

주제어 : 위험커뮤니케이션, 감염병 보도, 어휘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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